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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석보좌관회의

여러분도 뉴스 보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동안 국민 모두 걱정하고 있었는데 

불행한 일이 어제 이라크에서 발생했습니다. 국민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들

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동안 테러에 대해서는 다 같이 우려

를 표명해 왔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특히 이번 사

건은 군대나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. 민간인 테러

는 더더욱 용납해서는 안 되는 비인도적 행위입니다. 결코 용납해서는 안 

됩니다.

  

우선 정부는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시신 운구에 각별히 협조를 해서 해주

시고 이미 재외공관에 테러 특별 경계령을 내린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추가

테러가 없도록 경계를 각별히 하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. 특히 교민보호에 

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. 그리고 오늘 국가안보보좌관

은 NSC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.


